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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업은노란

색에서부터 비롯

됐습니다. 흔히 안

전 표지판 등에서

주의나 경고의 의

미를 지닌 노란색

이 어느 순간부터

작품에자주 쓰이기 시작했어요. 희망과행복의상징

으로요.그다음자연스럽게따라온과일이‘바나나’였

죠.”

지난 3일 만난 박희정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바

나나’가등장하게된배경에대해이같이말했다.

‘바나나 작가’로 알려진 그는 대형 조각 설치물, 목

조 및 석조 등 조소 작업에 희망을 상징하는 ‘바나나’

를접목해다양한작품을선보인바있다.바나나는작

가의 손을 거쳐 꽃과 새, 사람 그리고 동물과 함께 작

품으로다시태어났다.

“지금은흔한과일이지만,어렸을적바나나는비싸

고항상생각나는과일이었죠.바나나를먹을때면항

상달콤하고행복한기분이들었어요.조각으로제작

하기에조형적으로도훌륭하다고생각했어요.”

2019년 늦깎이로 첫 개인전을 연 작가는 ‘나에게바

나나가온다’를주제로희망과행복,사랑을상징하는

바나나조각과회화작품을보여줬다.다음해전시에

서는왕관처럼머리에바나나를쓴모습의조각 ‘복덩

이 바나나’를 통해 나만의 ‘감정일기’와 같은 작품으

로자신의이야기를풀어냈다.

“조각을시작한지28년만에작가로서첫발을내딛

게됐어요.그간작업은디테일한동상을만들거나공

공미술프로젝트에참여하는등온전한저만의작품을

선보이는것과는거리가멀었죠.제바나나조각은단

순하면서도유쾌한요소가묻어나는행복한작품이길

바랐어요.힘들고지친이들이재미난소재인바나나

를통해일상속작은희망을발견했으면하는마음으

로전시를준비했어요.”

이런그의작업은2021년나무와스테인리스스틸이

라는새로운재료로옮겨갔다.작가는‘꼭두바나나’를

주제로한작품을통해내재된존재의조화로움과그

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성적 아름다움에 주목했다. 나

무라는재료는돌이나철보다무르지만,본연의기운

과성질탓에원래의의도와는다른결과물이되기도

했다.

“언젠가꼭두박물관에서본 ‘꼭두’에매료됐어요.망

자의가는길을위로하며함께하는꼭두가행복과위안

을전하는‘바나나’와겹쳐보였거든요.재료특성상곰

팡이가생기거나뒤틀림이생기는등까다로운성질을

지니고있지만,나무조각을하며그자체의아름다움

을발견할수있었어요.자연스러운변화를담고있는

‘꼭두바나나’에나와타인의행복을부여하고자했죠.”

작가는 조각과 함께 회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내년에는 대작 위주 회화를 중심으로 관람객들

에게자신의다양한이야기를선사할예정이다.

“달달한바나나는희망이란키워드로,커서는유익

한과일로,작품을통해서는한바탕웃음을주는행복

과사랑으로제삶과함께해오고있어요.제가회화작

품을한다고해서조각을그만두거나 ‘바나나’를완전

히배제하지는않을거예요.희망과따뜻함,행복을상

징하는새로운소재를고민해보고있습니다.제삶속

에깊이들어와있는바나나작업을기반으로앞으로도

솔직한저만의이야기를펼쳐보이고싶어요.”

/최명진기자

“희망·행복의상징바나나,지친삶에작은위안되길”

<8>박희정작가

뱞뱚뱚뱚어린시절바나나가준소소하고행복한기억븣뷺내작업원천뷻

뱞뱚뱚뱚재료적변화,내재된존재의조화로움븡감성적아름다움주목

뱞뱚뱚뱚한바탕웃음선사하는긍정적존재,일상속작은기쁨됐으면

박희정작가는다양한작품속희망과행복을상징하는바나나를통해우리에게따뜻한이야기를전하고있다. /김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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